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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中, 엔진 공급 달려 고심 

중국 조선업체들이 주엔진과 크랭크샤프트 등 조선기자재 공급 부족으로 수주기회를 놓치고 있음. 이에 조기 인도 프리미엄까지 포기하

며 신조선 수주활동이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Sinogas, 세계 최대 VLGC 발주 

싱가포르 소재 중국 선사 Sinogas Management가 93,000CBM급 df VLGC 2+3척을 CSSC 산하 Jiangnan Shipyard에 발주함. 계약규

모는 총 3.8억달러로 2023년 8월 인도될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미포조선, 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2021년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함. 기본급 4만원 정액 인상(정기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

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경영위기 극복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이 내용으로 보도됨. 오는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함. (파이낸

셜뉴스)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물류망 혼란 가중 

중국이 닝보, 샤먼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물류 혼란을 겪고 있음. 상하이, 닝보항 대기 컨테이너선이 전세

계 선단의 3%에 달하는 등 물류적체가 심화됨. 닝보항은 8월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혼란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상하이는 태

풍 찬투의 영향을 받음. 9월 13일 샤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이 봉쇄됨. (코리아쉬핑가제트) 

엎친 데 덮쳤다…韓기업, 중국 전력난에 '초긴장'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전력난으로 제조시설 가동이 중단됨. 포스코는 장쑤성에서 운영 중인 일관제철소 장가항포항불수강의 가동

을 일부 중단함. 시진핑이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화석연료 줄이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한국 기업들은 전력난 장기화에 

대비해 대책 마련 중. (이데일리) 

현대엘리베이터 설치도급비 갈등 ‘일단락’ 되나 

'집단설치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 간 갈등이 봉합되는 중. 24일 1차 협상에서 각각 +8%, +15% 인상을 제시, 

업계에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10% 내외 인상으로 합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보도됨. +10% 인상 합의 시 2022년부터 도급비는 

인당 평균 18.7만원으로 상승함. (e대한경제) 

      


